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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2. 15.(목) 행사시작(10:00) 이후 배포 2024. 2. 15.(목) 08:00

질병관리청, 몽골 정부와 
미래 팬데믹 대비 양해각서 체결

 - 개청 이후 첫 번째 포괄적 양자사업 추진, 5년간 72억원 공적개발원조사업 진행 중
 - 한-몽 질병감시·위험평가 및 대응, 실험실 역량 강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관련 

정책 마련, 팬데믹 대비·대응 등 협력 확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월 15일(목) 몽골 보건부와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하고, 미래 감염병 위협 대응을 위한 양국의 

포괄적 협력을 약속하였다. (붙임 참고)

* 서명자 : (질병관리청) 지영미청장, (몽골) 엥흐볼드세레자브(Dr. Enkhbold Sereejav) 보건부차관

[ 그간 추진사항 : 몽골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사업 진행 중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펜데믹) 이후 몽골과 다양한 기술적 협력을 

강화해 왔다. 

  ‘23년부터 한-몽 간 감염병 대응 공조를 위하여 몽골의 ▴감염병 실험실의 

진단분석, ▴감염병 감시, ▴신종감염병 공동훈련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하여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총 72억원의 공적개발원조사업(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의 일환으로, ’23년에는 WHO 항생제내성 감시 협력센터로 

지정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몽골의 실험실 담당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항생제 내성 진단법, 정도관리 관련 교육을 실시(11.6.~11.10.)하고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의 노하우 등을 공유한 바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몽골 내 민간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항생제 내성균 

진단‧분석 기술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사업(’23∼’24년, 총 5억원)도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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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23년 10월 몽골에서 시행한 WHO 합동외부평가(Joint External 

Evaluation, JEE) 실험실 및 생물안전평가 분야에 우리청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몽골의 역량 진단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협력한 바 있다.

[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 : 질병 관련 정책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력 약속 ]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 기관 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공중보건분야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양 기관은 양해각서에 질병 감시, 실험실, 감염병 예방 등 폭넓은 협력 분야*를 

명시하고,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현지 및 초청 연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협력분야 : 질병감시·위험평가 및 대응, 실험실 역량강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관련 정책 마련, 판데믹 대비․대응 등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질병관리청은 한-몽 간 감염병 대응 공조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미래 팬

데믹에 대비하여 감염병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고 함께 대응하는 글로벌 네트

워크를 보다 촘촘히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청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며 국제사회는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감염병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다 긴밀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한국-몽골 간 협력 사업은 질병관리청 개청 이후 

동북아시아와 협력하는 첫 번째 포괄적인 양자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앞으로 양 기관이 더욱 긴밀한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미래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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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흐볼드 세레자브 몽골 보건부 차관은 “몽골 보건부는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관리 통합의 필요성을 깨닫고 몽골 질병통제예방센터(National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를 설립할 계획이며, 이번 방문을 통해 

질병관리청 설립 경험을 배울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하며, “향후 감염병 

분야에 함께 협력해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질병관리청-몽골 보건부 양해각서」 개요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과  장 정유진 (043-719-7750)

담당자
연구관 김승연 (043-719-7758)

국제협력담당관
주무관 이아영 (043-719-7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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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붙 임  「질병관리청-몽골 보건부 양해각서」 개요

□ 체결 개요

○ 체결 일정 : ‘24.2.15.(목) 10시(한국시간 기준)

○ 체결권자

- (한국) 질병관리청장(지영미 청장)

- (몽골) 보건부 차관(Vice Minister, 엥흐볼드 세레자브(Dr. Enkhbold Sereejav))

 ○ 유효기간 : 5년(2024.2월∼2029.2월)
※상호협의에 따라 양해각서 변경 또는 중단 가능 

□ 협력 목적 

○ 공중보건분야의 포괄적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양 기관 간 기술협력 

확대 및 강화

□ 협력 분야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관련 정책 마련

○ 팬데믹 대비․대응

○ 국가 전략 및 행동계획 개발 협력

○ 질병감시, 위험평가, 대비·대응 체계

○ 신·변종 감염병 감시 및 실험실 역량 강화

○ 감염병 위기 상황 대비를 위한 필수 의료물품 지원

○ 백신, 진단기기, 치료제 관련 공중보건 연구

○ 공동으로 선정한 기타 관심 분야

□ 주요 협력 방식

○ 양측 또는 제3자에 의해 제공된 초청 및 현지 연수

○ 양측 전문가를 동반한 자문 및 컨설팅

○ 양측 협의 하의 워크샵

○ 정보 및 모범사례 교류

○ 공동으로 합의한 기술지원 형태의 협력


